
에스라-느헤미야 개관 (3)

1.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

에스라 1-6장

약 58년 
간의 
공백

에스라7-10장 

약 13년 
간의 
공백

느헤미야서

스룹바벨의 지도력 에스라의 지도력 아래서의 
회복

느헤미야의 개혁 주도 
아래의 재건

539-516 B.C 458B.C. 445-426 B.C.
성전 백성 성벽

학개, 스가랴 - 말라기
1차 귀환 (약 5만 명) 2차 귀환 (약 2천 명) 3차 귀환

    출처: 브루스 윌킨스, 케네스 보아 <한눈에 보는 성경> (연대는 조정됨)

2. 느헤미야서의 특징
   ⑴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제사장이라면,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도덕적 개혁과 성벽을 재건한 정치인
   ⑵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끄는 내용으로, 예언된 메시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보게 함.
   ⑶ 세속과 거룩함의 경계를 암시하는 성벽을 재건함으로 역사적, 신앙적 가치를 드러냄
       ⇨ 586B.C.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,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가 
          권력을 잡은 이후, 성벽이 재건되었음 (464 B.C.이후). 강력한 기도와 단호한 결단으로 52일 만에 재건.
   ⑷ 성벽 재건 이후, 백성들의 영적, 도덕적 갱신 운동이 나타남. 13년 전의 에스라의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 
      나타남. ⇨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하여 율법을 낭독함 (⇢ 말씀 부흥)

3. 느헤미야서의 구조

제1부 성벽재건 (느1-7장) 제2부 백성들의 영적 갱신 운동 (느8-13장)

제3차 포로귀환 (1-2장) 성벽재건 (3-7장)   

 
4. 느헤미야서의 주요 내용
   ⑴ 무너진 성벽에 대해 알고 중보기도하는 느헤미야
       (느1:3-4)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
                예루살렘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
               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
   ⑵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
       (느2:7)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
             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
   ⑶ 백성을 독려하고, 반대자들에게 응답하는 느헤미야
       (느2:17)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
               소화되었으니 자,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
       (느2:20)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 
              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
   ⑷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 (공격, 조롱, 낙담, 재산 강탈)
       (느4:7-8)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
               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 
               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



   ⑸ 백성들의 부역을 이해하고 돕는 모범적인 느헤미야
      (느5:17)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일백 오십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
             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 
              준비하고 열흘에 한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찌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  
             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
   ⑹ 대적자들의 음모 (타협, 비방, 내통사건)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결단
      (느6:6)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 
            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
      (느6:10)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 
             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
             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
      (느6:11-12)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
                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 
                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
   ⑺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
   ⑻ 언약이 갱신됨 (율법 낭독과 백성들의 순종)
      (느8:5-6)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
              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
              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
      (느8:18)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칠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  
               제 팔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
   ⑼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
      (느12:44)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
              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
              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
   ⑽ 백성의 영적, 도덕적 결단 (이방인으로부터 분리, 레위인 후원, 안식일 회복, 통혼금지, 회복사역)
      (느13:1-3)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  
               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  
                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 
               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  
                분리케 하였느니라
      (느13:12-13)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  
                셀레먀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 
             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
      (느13:16-17)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
                 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
                  안식일을 범하느냐
      (느13:23-25)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 
                  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 
                  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 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
                  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 
                  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
     


